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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4 Cheshvan 5787 (October 15, 2026) 

Torah Portion: Noach 

Topic: ”여호와의 도“ 가운데의 발걸음 

 

미드라쉬는 노아흐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동물을 돌보는 동안 짊어진 엄청난 무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2 개월 동안에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생물을 먹이고 부양하는 책임을 지켰습니다. 각 동물에게는 고유한 

필요와 수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낮과 밤 내내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그분들은 잠을 

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전합니다. 한번은 노아흐께서 사자에게 먹이를 제시간에 마쳐 주지 못하셨는데, 그 

동물이 다리를 물어서 절룩거리셨다고 전합니다. 구전의 기록은 방주 안에서 책임감에 따르는 지속적인 긴장에 

노아흐께서 지치셨었고, 그로 인하여 기침할 때에 피가 나오기까지 육신이 약화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Sanhedrin 108b; Midrash Tanchuma, Noach).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미 홍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노아흐는 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견뎌야 했는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머물 동안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 되었던 그분의 입장을 고려해봅니다. 

노아흐는 다양한 종류의 대표급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홍수 내내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저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 가운데서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하셨습니다. 노아흐께서 직접적으로 각 동물을 찾기 위해 숲과 사막을 수색할 필요를 없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9 장 7 절에 “엘로힘께서 노아흐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그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라고 

기록되었듯이 그들 모두는 스스로 그에게 찾아 왔습니다. 미드라쉬에 따르면, 방주 자체는 그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동물과 그 세대에 의해 오염된 곧, 변형된 동물을 구별해 내었다라고 합니다. 방주 안의 제한된 

공간조차도 여호와 엘로힘의 신성한 섭리를 통해 많은 피조물을 수용하기에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이미 그러한 신성한 도움을 제공하셨다면 왜 동물들에게도 기적적으로 먹일 것 역시 

주선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노아흐와 그의 아들들은 휴식을 내려놓고 그들의 육신을 희생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었을까요?  

그 답은 그들의 헌신의 영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노아흐 그  자신과 동물을 위한 음식을 

모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창 6:21),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책임이라는 더 특별한 기회를 노아흐께서 

선택하도록 열어 주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가장 큰 동물에서 가장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을 

유지하시는 것에 따라서, 노아흐 역시도 그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생물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시편 136 장 25 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인간이 이루지 못한 기적을 행하시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을 다듬을 수 있는 일은 

노아흐 그 자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을 다듬는 이 내면의 사역의 중요성은 현인들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탈무드는 아브라함께서 노아흐의 아들인 쉠에게 그의 가족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장점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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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쉠은 그들의 생존이 그들이 동물을 보살피기 위해 행했던 그들의 인애로운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대답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부 동물을 위해서는 낮에 먹이를 챙겨야 되었고 또 다른 동물은 

밤에 주어야 했기 때문에 노아흐와 그의 아들들은 각 생물에게 적절한 시간에 마쳐 먹이를 제공하느라 끊임없이 

몰두했습니다 (Sanhedrin 108b). 

이 부분은 깊은 원리를 드러냅니다. 방주 밖의 세계는 만연한 부패, 폭력, 이기심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내부에서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세워주셨습니다. 

노아흐와 그의 가족이 자신의 생존에만 집중하도록 그냥 놓아두시기보다는 다른 생명체들의 긴급한 필요에 

전념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대 홍수의 그 한 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폭력적이며 뺏고 약탈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여호와 엘로힘께 선택된 노아흐와 그의 아들들은 남을 위하여 베푸는 삶에 헌신했습니다. 따라서 

방주는 그들에게 물리적 피난처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피난처는 여호와 엘로힘의 심판을 

통과하며,“극소수의 남은 자들”인 그들에게 영적 정련의 장소가 되었고, 그 방주에 거하는 생명체들이 인애와 

책임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노아흐께서 직면하신 특별한 상황을 오늘 날 똑같이 직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대홍수의 역사적 교훈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구전은 밝혀줍니다. 우리의 매일은 인애, 인내, 관대함, 

성실한 책임 준행의 행동을 통해 여호와 엘로힘을 그대로 따르며 각인이 그 품성을 모방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명인 도를 따라 걷도록 명령하고 (신 28:9), 또 명령하시는데, 현인들은 

이것이 여호와 엘로힘의 자비와 그분의 자비의 속성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Sotah 14a).  

궁극적으로 노아흐의 경험은 우리에게 영적 위대함이란 오로지 개인적으로 쌓는 지식, 믿음 또는 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체들을 도우려는 의지에 의해서도 면밀히 측정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방주는 노아흐와 그의 가족을 그 세계의 멸망으로부터 물리적인 보호 역할을 했지만, 그 안에 거주한 자들의 

이타적이며 인애로운 행동은 그들을 더 광대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준비하게 되는 기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노아흐와 그 아들들의 방주 안의 헌신은 2000 년 전에 오시어 증거하셨던 예호슈아의 삶을 

예표합니다. 이는 새롭고 더 광대한 의로운 세상의 기반은 단순히 “악의 부재”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능동적 

임재”가 우선됨을 가르칩니다.  

샬롬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잠언 12:10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 145: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10:29 

”엘(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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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걸어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렘.6:16 

 


